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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미래 이프 대표

불면증이 내게 올 줄 몰랐

는데

밤에 자꾸 깨고 잠을 설치

게 돼

낮엔 기운이 없고 눕고만 

싶어

몸이 힘들면 잠이 오려나 

오늘은 잡초를 뽑을 생각

또 밤이 왔다. 깊고 길고 까

만 밤. 어젯밤도 잠을 설쳤는

데 오늘도 숙면은 포기해야 

할 듯. 내 머릿속에는 스톱워

치가 들어있다. 한참을 자다

가 시계를 보면 한 시. 다시 

깨어 시계를 보면 한  시 반. 

세 시. 째깍째깍. 세 시 반. 어

느 때는 우연인지 그 무얼 암

시하는 건지 정확한 간격으

로 깰 때도 있다.

네 시 반. 제일 먼저 닭이 

울고 그다음에 하나둘씩 매

미가 울고, 뒤이어 새들이 울

기 시작하면 창호지에 비친 

백열등처럼 저기 저 잣나무 

뒤부터 어렴풋이 날이 밝아

온다. 이렇게 밤을 지새운 다

음 날은 온종일 정신이 몽롱

하다. 

불면증. 이런 건 고민거리

가 많은 사람에게만 찾아오

는 병인 줄 알았는데 나처

럼 머리를 비우고 사는 사람

에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. 그 

왕성하던 식욕도 없고 기운

도 없고 자꾸만 바닥에 눕고

만 싶다. 낮잠을 자서 그런가. 

낮에 소파에 뒹굴뒹굴 누워

만 있어서 그런가. 어쩌면 늦

은 저녁에 홍삼을 먹어서 그

런지도 모르겠다. 홍삼이 각

성제 역할을 한다지 않던가.

치사하게 억지로 잠을 청

하느라 기운 빼지 말고 차라

리 TV를 보자. TV를 틀었다. 

이 밤에 물건을 사는 사람들

이 많은가. 나오는 건 모조리 

홈쇼핑 채널뿐이다.

영화를 보자. 이리저리 넷

플릭스를 뒤져 양평의 잠 못 

드는 밤에 보면 딱 좋은 영

화를 하나 찾아냈다. 세상 

참 좋아졌구나. Our Souls at 

Night(아워 소울즈 앳 나이

트). 번역하자면 ‘밤에 우리

의 영혼은’이다. 3년 전 제작

된 영화로서 제인 폰다와 로

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을 맡

은 노인들의 외로운 밤이 주

제인데 미국인 작가 켄트 하

루프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

것이란다. 

줄거리는 대략 이렇다. ‘미

국 콜로라도주 동부 작은 마

을에 홀로 사는 노인 로버트 

레드포드의 집에, 바로 그 이

웃에 홀로 사는 노인 제인 폰

다가 갑자기 찾아온다. 두 사

람은 평소에 눈인사만 주고

받을 뿐 가까운 사이도 아니

었는데 그녀가 불쑥 그에게 

내민 제안은, ‘언제 자신의 집

에 와서 같이 자자’였다. 

당황스러운 로버트 레드

포드. 뭘 하자는 게 아니라 혼

자서 밤을 보내려면 너무 외

로우니 서로 얘기나 나누며 

잠을 청하자는 말이라며 뜻

이 있으면 언제 밤에 오라는 

말을 하고는 가 버린다. 며칠

간 고민한 끝에 제인 폰다의 

제안을 받아들인 로버트 레

드포드는 그녀의 집에 가서 

잠을 자고 아침이면 자기 집

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시작

한다. 이웃들의 수군거림에

도 불구하고 함께 보내는 시

간은 늘어가고 두 사람은 점

점 더 가까워지고, 낮에 레스

토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속 

얘기도 하고 춤도 추고. 시작

은 그저 ‘밤의 외로움을 견디

기 위해 함께 시간 보내기’였

으나 둘은 차차 사랑하기 시

작한다.

하지만 두 사람이 사랑을 

지속하기에는 주위에 장벽이 

너무 많다. 결국 제인 폰다는 

아들의 심한 반대 때문에 멀

리 떨어진 아들 집으로 이사

를 하고. 핸드폰이 망가져서 

소통이 힘든 제인 폰다에게 

로버트 레드포드는 핸드폰을 

선물한다.

물리적으로는 서로 떨어

져 있지만 둘은 매일 밤 전화

로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영

화는 끝을 맺는다. 어찌 생각

해보면 둘이 만나서 밤을 보

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애틋

하기도 하다. 영화는 노인 둘

이 늦은 나이에 새로 만나 사

랑을 시작하게 되면 흔히 겪

는 문제들을 지극히 현실적

인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었

다.

2025년에는 우리나라 노

인 인구가 1000만 명이나 된

단다. 부부가 임종을 함께하

는 게 아닌 이상 홀로 된 노인

들은 차고 넘치고, 나이 들면 

잠을 설치는 불면증 환자가 

절반도 넘는다는데 그들의 

밤은 도대체 누가 챙겨주나.

먼 곳에서 닭이 울기 시작

한다. 노인을 위한 ‘밤을 잊

은 그대에게’ 유튜브 방송이

라도 하나 만들어서 잠 못 이

루는 노인들끼리 소통이라도 

해볼까나. 잠 못 이루는 제인 

폰다와 로버트 레드포드 같

은 노인 인구가 사방 천지에 

얼마나 많겠는가. 에이. 오늘

은 종일 마당에서 잡초나 뽑

아야겠다. ‘몸이 힘들면 내일

은 좀 잘 수 있겠지’ 하는 희

망을 가져본다. 

짜장면짜장면
시니어(65+) 디스카운트

(Dinner 올유캔잇 주문시)

Korean BBQ https://www.instagram.com/seoulbbqcalgary/

서울     레스토랑BBQ

중화요리

개시!!

Shrimps Promotion
All You Can Eat 

4336 Macleod Trail S.W. Calgary, AB

Tel: (403) 243-7970

$7.99$10.99
Regular

2020년 12월말까지 오후 5~6시 사이에 방문 시 디너 올유캔잇 $34.00 -> 29.89/person 해피 아워 가격 적용

전체 Bill에서 추가 10% 할인

*6 or More 그룹으로 방문시 
*디너 올유캔잇 주문시


